
일본의 면 방적 기업 - 침장 사업에서 새로운 활로 모색 

일본의 대규모 소매 업자들이 해외의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값싼 침장품을 

직접 수입해 오는데 따라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해졌으며, 또한 불황으로 말단 

소비자들의 구매가 부진하여 침구ㆍ침장 업계에서는 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침장 업계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방적 기업은 이러한 불황에서 벗어

날 수가 없게 되자, 그럴수록 침장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능 소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업계간의 경계를 넘어선 상품 개

발이나 소재 제안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하여 중국에 합판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적 기업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최근의 일본 면 방적의 침구ㆍ침장 사업의 동향을 알아본다. 

 ◎ 구라보 - “초목포”로 새로운 판로 개척 

구라보의 침구ㆍ침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리빙 제품과에서는 침구나 침

장뿐만 아니라 주(住) 생활 공간 즉, 주택 전체로 시선을 넓혀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현재 이런 활동을 받쳐 주고 있는 것은 구라보의 호조(北條) 공장이 

개발한 각종 식물 원료의 개섬(開纖) 기술로 “섬유화”하여, 면 혼방 소재로 

만들어 낸 “식물 낙원 시리즈”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2004년에는 “초목포

(草木布)”를 내세워, 관련 업계나 소비자에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천연 소재가 지니고 있는 색채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색

보다도 “초목포”의 색채에는 α파의 양이 많아,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라보는 천연 소재가 풍기는 소박함과 치유 기능을 살

린 상품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천연 소재를 면과 혼방하다 보니 실이 굵어져 태번수가 되므로 이불잇으

로는 쓰기 어렵지만, 쿠션이나 가방 등과 같은 작은 인테리어나 잡화를 중심

으로 커텐감, 커버링 등과 같은 용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원래의 

판로에서는 상품의 특성상 판매장이 따로 없으므로 침구 이외의 업계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판로를 개척하는 데 대표적인 전략 소재로 되

어 있다. 

 ◎ 시키보 - 중국 합판 공장을 침장 사업에 적극 활용 

시키보가 2003년에 일본의 염가공 설비를 중국으로 옮겨 설립한 염공장인 

“상하이 시키보 복방직품”은 가동이 궤도에 올랐다. 시키보는 일본 품질 수

준의 가공을 중국 생산 원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합판 공장

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2004년 8월초부터 2교대 조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동이 순조

로울 뿐만 아니라 생활 관련 자재의 가공 주문이 쇄도하여 머지않아 3교대 

24시간 조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침구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도 

많은 주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방침이다. 

시키보는 합판 출자 회사로서 거래하고 있는 “상하이 행복방직인염”도 기

술을 지도해 주고 있는데, 이불잇 분야에서 뜻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행복방직인염기업은 가공폭이 280cm가 되는 초광폭 가공 시설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나 구미의 침장 용도의 폭이 적어도 250cm 필요한데 일

본에는 이 정도로 넓은 가공 시설이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상하이에서 열

린 홈 텍스타일 전시회에서, 초광폭의 이불잇을 중국이나 구미 시장에서 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광폭 시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밝혀

졌다. 



이미 구미의 업자들이 시키보의 기술력으로 초광폭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초광폭 시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문이 늘어나고 있

으며, 합판할 당시에는 기술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 시설의 일감이 부족

하였었는데 지금은 일감이 꽉 차있다고 말하고 있다. 

 ◎ 닛신보 - 은 나노 가공을 모든 소재에 제안 

닛신보는 현재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타입의 하이테크(high-

technology) 항균ㆍ방취 가공인 “은 나노” 가공 “에이쥐 프레쉬(Ag fresh)” 판

매를 확대하고 있다. 셔츠, 유니폼 등의 분야에서는 2004년에 두 번째 시즌

을 맞게 되었다. “에이쥐 프레쉬”는 각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4년

부터 침구ㆍ침장 분야에서도 “은 나노” 가공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

년 춘하절부터는 이 가공품이 소매 점포의 진열대에 진열된다. 

“에이쥐 프레쉬”는 하이테크 기술로 섬유상에서 세균이 증식 못하게 함으

로써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한다. 침구는 매일 세탁하는 것

이 아니므로 땀이나 피부의 지방이 침구에 묻게 되며, 습기도 어느 정도 갖

고 있어 세균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공을 하면 세균

이 발생하기 어렵고, 좋지 않은 냄새도 안난다. 

“은(銀)”을 나노(nano) 사이즈까지 갈아서 가공해 “은” 입자가 섬유 구조 

속까지 들어가게 되어, 세탁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은”은 경구독

성(經口毒性)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안전한 금속이다. 

오리털 이불 등의 두꺼운 침구로부터 면 모포, 타월켓(towelket : 타월지로 

만든 침구)과 같은 계절 상품인 얇은 침구까지도 요청이 있으면 모든 상품에 

이 가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거래선에게 이 가공의 장점을 제안하여 



이 가공품의 판매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 다이와보 - 독자적인 기능을 제안하여 수요 개척 

다이와보는 침구나 침장 사업에 힘을 쏟으며 수요를 개척하면서 기능 소

재들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이 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다. 2005년의 춘하절에 

맞춰서는 가벼우면서도 워셔블성이 뛰어난 소재,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스킨 케어(skin care) 소재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벼운 소재는 “라이트 프루프(Light proof)”상표로 상품화하고 있다. 중량은 

일반적인 고밀도 직물보다도 30% 이상 가벼워 1㎡에 100g도 안된다. 여러 

번 세탁하여도 통기성이 좋은 워셔블 기능도 특징이다. 위사에는 폴리에스터

사를 사용하여 속건성도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인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기능 소재는 모두 “나노 월드

(Nano world)”로 모아 “레이폴리”, “비타큐텐”, “히노가이드”의 상표로 소비자

에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생체 고분자 가공인 “레이폴리”를 소비자에게 중

점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 가공은 천의 표면에서 외적 자극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배리어(barrier)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항균ㆍ방취 기능, 보

습뿐만 아니라 방오 효과도 있는 다기능 소재이다. 

또한 “비타큐텐”은 이 가공이 되어 있는 옷을 있고 있으면 비타민 C의 효

과가 있으며, “히노가이드”는 회복(또는 편백, 扁柏)의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

는 계절에 꽃가루 부착 방지 기능이 있어, 꽃가루에 대한 아토피성 질환이 

있는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